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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test the impact of depression on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depression and mobile phone dependency, and to draw ou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terms of preventing or reducing mobile phone dependency. Based on previous studies, a longitudinal 

research model between the aforementioned three variables has been identified.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4th, 5th, and 6th wave data from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2010 (KCYPS 

2010).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depression could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Second, self-esteem could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mobile phone 

dependency. Third,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mobile phone dependency was not significant. 

Fourth, gender could be a significant moderating variable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Finally, a number of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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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스마트폰 중독으로 대표되는 휴대전화 

의존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전체 초등학생의 23.6%로서, 중학생(34.7%)이나 고등

학생(29.5%)보다는 낮으나 대학생(22.5%)보다는 높은 수준으

로 조사되었다[1]. 초등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중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은 전체 초등학생의 20.8%이고, 고위

험군 비율은 전체 초등학생의 2.8%이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는 메신저

(100.0%), 게임(100.0%), 웹서핑(63.0%), SNS(56.7%)로 나타

났다[1]. 휴대전화 의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병리

현상이지만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의 원

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는 개연성에 주목하는 입장에 근거한

다. 보상적 인터넷 이용(compensatory internet use) 이론은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 가운데 

하나이다. 즉,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 마주치는 각종 스트레스

로부터 유래하는 우울한 기분을 보상받기 위하여 휴대전화 의

존에 중독적으로 노출된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우울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에도 귀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의 우울 실태에 관한 실증조사 

자료는 비교적 제한적이나, 아동청소년 집단 중 정신건강 문제

가 우려되는 집단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점차 저연

령화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가진 많은 초등학생들

이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2]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의 우울 역시 중고생 못지않은 

심각한 수준임을 유추할 수 있다. 

보상적 인터넷 이용 이론이 가정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우

울이 휴대전화 의존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지만, 모든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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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다 그런 악순환을 겪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보호요인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정도

와 자기를 존경하는 정도, 즉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 혹

은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결과를 의미한다[3]. 신체적ㆍ정신적 

면에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는 초등학생은 아직 발달단계에 

있고 부모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을 경험하거나 사회적 

부적응에 노출될 수 있다[2]. 따라서 초등학생의 우울 등 정신

건강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자아존중감은 

우울의 보호요인이자 완화요인이다[4] 즉, 다른 연령대와 마찬

가지로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은 심리ㆍ정서와 행동

을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이므로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 사이에

서 유의한 매개변수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라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초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두 변수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아울러 

성별에 따라 이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다른지 확인

함으로써 휴대전화 의존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획

득하는 것이다.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Theory of Compensatory Internet Use

우울 성향을 가진 휴대전화/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휴대전화/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은 

Kardefelt-Winther (2014)에 의해 개발된 보상적 인터넷 이용

(compensatory internet use) 이론이다[5]. 이 이론은 스마트

폰 이용량의 증가와 스마트폰 중독을 이끄는 변수들에 주목한

다는 점에서 이용과 충족 이론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상

적 인터넷 이용 이론은 일부 사람들이 부정적 생애사건과 스트

레스원이 야기하는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기술을 이용하도록 (혹은 과도하게 이용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다[6].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 부정적 생애 환경은 원인변수로 여겨지는 반면, 인터

넷 중독을 결과변수이자 스트레스원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보상적 행동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

들이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의 영역에서 보상적 인터넷 이용 

이론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7]. 요컨대, 보상

적 인터넷 이론의 맥락에서 보면, 휴대전화 의존이나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하거나 불안한 기분을 조절하기 위한 보상적 행동

으로 개념화된다.

2.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Mobile

Phone Dependency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혹은 스마트폰 중

독) 간에 양방향의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우울은 휴대전화 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즉, 여러 선행연구에서 

우울은 휴대전화 의존을 설명하는 예측력이 가장 높은 변수로 

확인되었으며[9],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의 고ㆍ저 위험집단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도 있다[10]. 또

한 청소년의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6]. 중고생 대상의 이상준(2015)의 연구에서 우

울은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전자는 후자를 유의하게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11]. 둘째, 휴대전화 의존이 우울의 원인변수이거나[12] 스마

트폰 중독이 우울의 선행변수라는 사실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도 있다[13].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 간의 관계

를 탐구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 두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려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 간의 양방향의 인과

관계 중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

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3.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화 

문제에 해당하는 요인으로서[14], 선행연구를 통해 이 두 변수 

간에 존재하는 세 가지 유형의 인과관계가 보고되었다. 첫째, 여

러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원인임을 

규명하였다. 이 관점은 우울의 상처(흉터, 흔적, 자국)가 낮은 자

아존중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처 모형(scar model)으로 

불린다[15]. 김은주(2015)의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은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낮추는 직접효과를 갖는데, 이와 

같은 우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직접효과는 불안, 스트레스, 인

터넷 게임중독의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2]. 또한 

이 연구에서 우울은 인터넷 게임중독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을 유

의하게 낮추는 간접효과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더 심각하다

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14, 15].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

은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즉 부정적 자아존중감

이 우울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이라는 취약성이 우울의 원인이라고 보는 

점에서 이 관점은 취약성 모형(vulnerability model)이라고 불

린다[15]. 

셋째,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에 상호적 인과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16, 17]. 이와 같은 상호적 인과성은 상처 

모형과 취약성 모형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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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우울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세 가지 유형의 인과관계 중 

본 연구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4.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Mobile

Phone Dependency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에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개

연성이 높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휴대전화 의존이나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변수이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을 

부추긴다[18, 19]. 예를 들면,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자료

를 분석한 홍예지ㆍ이순형(2016)의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중학

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3개 시점에 걸쳐 자아존중감

과 휴대전화 의존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 의존을 낮추는 효

과를 갖는 반면,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 의존이 이후 시점의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18]. 

둘째, 휴대전화 의존이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20]. 예컨대, 고등학생 집단을 휴대전화 중독 집단과 비

중독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장혜진ㆍ최규만(2006)의 연구

에서 휴대전화 중독집단이 비중독 집단보다 자기개념의 하위요

인인 자아존중감이 더 낮았다[20].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휴대전화 의존 간에는 양

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검증이라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아존중감이 휴대전

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입장을 취한다.

5.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Self-esteem,

and Mobile Phone Dependency

지금까지 청소년의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혹은 스마트폰 중

독)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실증적

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관련 

연구도 검색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낮춘다

는 선행연구들[2]과 자아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을 낮춘다는 

선행연구들[21]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 추론은 매개효과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변수 A가 변수 B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변수 B가 변수 C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

할 경우 이 세 변수 간에는 ‘A→B→C’의 영향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는 주장[22]에 바탕을 둔 것이다.

Ⅲ. Research Method

1. Research Model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우울은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며, 이 두 변수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

의 역할을 할 개연성이 높다. 이와 같은 변수 간의 관계가 전국

의 초등학생 집단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제4차년도와 

제5차년도의 휴대전화 의존이 각각 제6차년도의 휴대전화 의

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휴

대전화 의존(4차 및 6차)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성별

에 따라 주요 변수의 수준 차이와 변수 간의 영향관계가 다를 

것이라고 보아 성별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선행연구 고찰 결과로부터 도출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연

구가설은 7개이다. 구체적인 가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H-1: 초등학생의 우울이 심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낮을 것이다. 

H-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이 

더 낮을 것이다.

H-3: 초등학생의 우울이 심할수록 휴대전화 의존이 더 심할 

것이다.

H-4: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 사이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5: 성별은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H-6: 성별은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

이다. 

H-7: 성별은 자아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2. Data Collection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초등학생 집단이며, 분석 대

상 자료는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제4차년도(2013년), 제5차년도(2014년), 제6차

년도(2015년) 자료이다. 제4차년도 유효표본의 크기는 2,342

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3개년의 조사에 걸쳐 우울, 자아존

중감, 휴대전화 의존을 묻는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한 1,491명

을 최종 조사대상자로 확정하였다.



214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3. Assessment Measures

우울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이다. 이 변수는 김광일ㆍ김재환

ㆍ원호택(1984)의 연구[23]에서 개발된 간이정신건강진단 검

사에 들어 있는 13개 문항 중에서 “기운이 별로 없다.” 등 10개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한 우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리

커트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이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통해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더 

높다는 의미를 갖도록 변환하였다. 자료의 점검 단계에서 확인

적 요인분석을 통해 표준화 요인적재량 및 SMC 값이 기준에 미

달한 1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그런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

행하기에는 문항 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었는데, 이 척도가 단

일차원임을 감안하여 선행연구의 제언에 따라 전체 9개의 문항

을 각 하위집단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의 평균이 비슷해지도록 3

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의 평균을 지표로 사용하는 

‘항목 묶기(item parceling)’ 방식을 적용하였다[24]. 신뢰도 분

석 결과,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0.890이었다. 

자아존중감은 본 연구의 매개변수이다. 이 변수는 

Rosenberg (1965)의 자존감 척도[25]를 번안한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0)의 문항들로 측정되었다[26].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며,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를 지니고 있다.”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내용이 반전되어 있는 문항을 역코딩하여 합산점수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는 의미를 갖도록 만들었다. 자료

의 점검 단계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표준화 요인적

재량 및 SMC 값이 기준에 미달한 6개 문항을 제외한 후 최종

적으로 4개 문항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0.832이었다. 

휴대전화 의존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다. 이 변수는 이시형 

외(2002)의 연구[27]에서 개발된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보내게 된다.” 등 4점 

척도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역코딩을 실시하였으므로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이 더 심각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SMC 값이 기준에 미달된 1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또한 구조방

정식모형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이 척도의 측정문항의 수

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었기에 항목 묶기를 통해 전체 6개 문항

을 3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눈 후 각 하위집단의 평균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90이었다. 

4. Data Analysis

자료의 점검 및 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18.0을 사

용하였다. 자료의 점검 단계에서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자료의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자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단계에서 최대우도추정 

방식으로 모형의 적합도와 측정문항들의 집중타당도, 변수 간

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연구모형의 검증단계에서 구조

모형 적합성과 연구가설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부트

스트래핑 방식으로 매개변수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남녀 

집단 간 모수 짝 비교 방식으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Ⅳ. Research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초등학생 1,491명)의 성별은 남자 

44.6%(665명), 여자 55.4%(826명)로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대다수는 동지역(80.1%)에 거주하고 있

으며, 대부분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매우 건강함 43.5%, 

건강한 편 53.7%)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연간소득의 평균은 

4,817만원(표준편차 2,439만원)이었고, 최대값은 3억원, 최소

값은 180만원이었다. 또한 조사대상자 전원이 휴대전화를 보유

하고 있었다.

2.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상관관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381, p<0.01)를 맺고 있는 반면, 휴대

전화 의존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0.237, p<0.01)를 

갖고 있다. 이 분석 결과는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거나 

휴대전화 의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

존중감과 휴대전화 의존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

재하는데(r=-0.264, p<0.01),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휴

대전화 의존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에 의하면, 우울은 평균 1.45점(표준편

차 0.51)으로서 심하지 않은 편이다.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25점(0.68)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휴대전화 의존은 

평균 1.89점(표준편차 0.71)으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끝

으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분

석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초과하는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

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28].

3. Verification of Research Model

1.1. Verification of Measurement Model

구조모형의 검증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추정 방식으로 측정모

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 χ2 검증이 

기각되었으나(χ2=52.530, df=32, p<0.05), 본래 χ2 검증은 표

본크기에 민감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통계학적 기준을 충족하

므로 이 측정모형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SRMR=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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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 b β SE CR p

direct effects

depression(w4) 

→ mobile phone 

dependency(w6)

0.063 0.045 0.041 1.555 0.120

depression(w4) → 

self-esteem(w5)
-0.606 -0.436 0.042 -14.573 ***

self-esteem(w5) 

→ mobile phone 

dependency(w6)

-0.101 -0.099 0.030 -3.335 ***

control variables 

mobile phone 

dependency(w4) 

→ mobile phone 

dependency(w6)

0.179 0.174 0.027 6.617 ***

mobile phone 0.377 0.398 0.026 14.561 ***

Table 1. Results of the Verification of Structural Model

dependency(w5) 

→ mobile phone 

dependency(w6)

SMC 

self-esteem(w5) 0.190

mobile phone 

dependency(w6)
0.260

Model fit index

χ2 (df/p) 524.175 (50/0.000)

SRMR 0.135

TLI 0.931

GFI 0.949

CFI 0.947

RMSEA

(LO90~HI90)
0.080 (0.074~0.086)

* p<0.05   ** p<0.01   *** p<0.001 

TLI=0.996, CFI=0.997, RMSEA=0.021).

이어서 주요 변수들의 집중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요인적재량과 다중제곱

상관(SMC)을 계산하였고, 잠재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AVE)을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집중타당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고 그 값이 0.5 이상이거나 SMC 값이 0.4 이상이어

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 또한 집중타

당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잠재변수의 AVE 값이 0.5 이

상이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조건도 충족되었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들 간의 판별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두 

잠재변수 간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잠재변수 

각각의 AVE와 그 두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계수의 제곱을 비

교하는데, 만약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면 판별타당도가 인정된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따라서 주요 잠재

변수 간에 판별타당도가 존재한다. 

이상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들을 측

정하는 측정변수들이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잠

재변수들 사이에도 충분한 변별성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측정모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1.2. Verification of Structural Model

주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의존

(4차 및 5차)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후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검

증하였다. 그 결과, SRMR 값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적

합도 지수들이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따라서 이 모형을 최종모

형으로 확정하였다(<표 1>). 

연구가설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첫째, 우울은 자아존중감

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β=-0.436, p<0.001), 

따라서 가설 H-1은 지지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β=-0.099, 

p<0.001), 이로써 가설 H-2는 지지되었다. 셋째, 우울이 휴대

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β=0.045, 

p>0.05), 이로써 가설 H-3은 기각되었다. 

또한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갖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효

과분해를 실시하였다(<표 2>). 즉,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매개

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0일 것이라는 영가설

을 설정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는데, 95%의 신뢰수준

에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0.018～0.068)에 0이 포함되지 않

았으며, 따라서 해당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로써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가 인정되었으며, 가설 H-4는 지지되었다.

paths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depression(w4) →

self-esteem(w5)
-0.436* -0.436* 0

depression(w4) → mobile 

phone dependency(w6)
0.088** 0.045

0.043

(0.018~0.068)**

self-esteem(w5) → mobile 

phone dependency(w6)
-0.099** -0.099** 0

* p<0.05   ** p<0.01  

Table 2. Effect Decomposition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를 보면(<표 3>), 첫째, ‘우울→휴

대전화 의존’의 경로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로계수만 유의하였

으며, 모수 짝 비교를 위한 검정통계량(t=-1.874)의 절대값이 

유의수준 0.05에서의 기각역(t=1.96)보다 작았기 때문에 성별

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H-5는 기각

되었다. 둘째, ‘우울→자아존중감’의 경로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모수 짝 비교를 위한 검정통계

량(t=-2.853)의 절대값이 유의수준 0.05에서의 기각역(t=1.96)

보다 크기 때문에 두 집단 간에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이 경로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으며, 가설 H-6은 

지지되었다. 끝으로, ‘자아존중감→휴대전화 의존’의 경로에서

도 남자의 경로계수만 유의하였으며, 모수 짝 비교를 통한 검정

통계량(t=1.451)이 유의수준 0.05에서의 기각역(t=1.96)보다 

작았기 때문에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

다. 즉,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설 H-7은 기

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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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

β S.E. C.R. group comparison

boy girl boy girl boy girl t-vaue
adoption 

status

depression(w4) → mobile phone 

dependency(w6)
0.115** 0.000 0.054 0.058 2.733 -0.012 -1.874 ×

depression(w4) → self-esteem (w5) -0.358*** -0.502*** 0.061 0.057 -7.922 -12.658 -2.853 ○

self-esteem(w5) → mobile phone 

dependency(w6)
-0.154*** -0.060 0.042 2.042 -3.492 -1.476 1.451 ×

Model fit index χ2=576.541, df=100, p=0.000, SRMR=0.121, TLI=0.931, GFI=0.944, CFI=0.947, RMSEA=0.057 

* p<0.05   ** p<0.01   *** p<0.001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Gender

최종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Fig. 2. Moderating effect of gender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1. Discussion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우울, 자아존중감, 휴대전화 의존 간

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가설검증 결과

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초등학생의 우울이 심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가설 H-1). 이 검증 결과로부터 우울한 청소

년은 대인관계 상호작용이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대인관계의 

영향을 받는 결과 상태로서의 자아존중감도 낮아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이 검증 결과는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부

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선행연구[2]를 지지하

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자아존중감은 친구ㆍ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피드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29], 우울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저하되어 

자아존중감 형성이나 유지에 지장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높

은 우울이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가설 H-2). 이것은 자아존중감과 

휴대전화 의존(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다수의 선

행연구를 지지하는 분석결과이다[18, 19]. 청소년에게 있어 휴

대전화는 의사소통 등 사회적 상호작용의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자아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

는 도구이다[30]. 즉, 청소년은 자신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확

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며,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휴대전화 사용 수준이 늘어나게 되며 결과

적으로 그 중 일부는 휴대전화 의존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중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우위를 가지려는 욕구가 강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휴대전화 의존이 더 심할 것이라는 추

론도 가능하다[31]. 

셋째, 초등학생의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에 직접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가설 H-3). 이 검증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악화시킨다는 선행연구와 배치되는 것이다[6]. 이 검증 결과는 

보상적 인터넷 이용 이론을 원용하여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

존을 설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

에서는 우울이 심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이용을 늘리게 되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휴대전

화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논리적 추론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검증 결과는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 

간의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이 두 변수 사이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제3의 변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넷째,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 사이

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가설 H-4). 즉, 우

울이 직접 휴대전화 의존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울이 먼저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고 낮아진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결과로

서 휴대전화 의존이 심화되는 연쇄적 효과가 나타난다. 우울, 

자아존중감, 휴대전화 의존 간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실증적

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본 검증 결과는 선

행연구와 비교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 연구는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완전매개변수로 기능하

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끝으로, 성별은 우울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에서만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가설 H-5 내지 가설 H-7). 이 

검증 결과는 우울이 자아존중감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만 남녀 간에 경로계수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뜻이며, 실제로 남

학생보다 여학생이 우울의 자아존중감 하락효과가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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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clusion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가설검증 결과에 의

하면, 초등학생의 우울, 자아존중감, 휴대전화 의존 간에는 완

전매개효과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우울

은 먼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이어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휴대

전화 의존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세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가 검색되지 않는데,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세 변수 간의 관계에 관한 기

존의 지식체계를 보강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이 

자아존중감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차단하려는 

개입이 필요하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울이 자아존중감

을 거쳐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발점에 해당하는 

우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조절효과 분석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다. 우울을 

낮추기 위한 개입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선행연구

에서 제시된 3가지 분류체계에 따라 보편적, 선택적, 지표적 우울예

방 프로그램의 실시를 적극 고려하되,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

이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32]. 또한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 정신보건센터 중심의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등을 통해 우울

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33]. 

둘째, 낮은 자아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개입이 필요하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학

생의 경우에만 자아존중감이 휴대전화 의존을 낮추는 효과가 유의

하였으나, 이 경로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영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휴대전화 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별 

구분 없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 대상의 휴대전화 의존 치료 프로그램

이나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교육 프로그램에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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